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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2월 24일(목)

총 2매

담당
부서 복지정책과 담 당 자

∙ 자활지원팀장    조상모 ☎440-1541
∙ 담당자          신윤섭 ☎440-1543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로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

- 거동 불편 취약계층 대상, 대형 세탁물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맞춤형 세탁 제공 -

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

확대 운영하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는 2018년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

중 노인가구, 심한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빨래 걱정을 덜어주고 장애

인과 수급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

지원하고 있다.

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개 구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

실시하고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, 심한장애인, 

쪽방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위주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

선정해 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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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금년도에는 기존 세탁업체(장애인보호작업장) 2곳에서 3곳으

로, 수거․배송 업체(지역자활센터)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신속한 세

탁과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지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.

맞춤형 세탁서비스는 1인가구 10만 원, 2인가구 13만 원, 3인이상 15

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. 서비스 품목은 이불(극세사이불, 오리털

이불 등), 담요, 패드, 매트리스커버, 방한점퍼, 커튼 등 11개 품목이

며,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

가정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후 세탁과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

한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“세탁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취

약계층의 빨래 걱정을 덜어주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”

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체

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

했다.

※ 관련 사진

수   거 세탁 및 건조 배  송


